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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접면 우식이나 이전 2급수복물의 결함으로 인해 재수복시 간접수복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간접
수복재료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온 골드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만, 점차 재료값의 상승과 캐드
캠 수복의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골드인레이 수복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골드 이외
에 복합레진, 세라믹을 이용한 인레이 수복이 그 만큼 늘어나는 임상상황을 고려해서, 재료에 따른 인레이 
수복의 여러 임상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와동형성과 간접수복의 접착과정에 대한 이해가 
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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